
24. 3. 19. 오후 5:34 국제신문

https://www.kookje.co.kr/news2011/asp/news_print.asp?code=1700&key=20240319.22023004899 1/1

 

[사설] ‘글로벌 금융허브 부산’ 앞당길 방안 찾는다
19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심포지엄

해양·환경·디지털 특화가 성장동력

디지털콘텐츠팀 inews@kookje.co.kr  |   입력 : 2024-03-18 20:00:54  |   본지 23면

올해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5주년이 됐다. 그동안 부산 남구 문현동 금융센터 일대에 부산국제금

융센터(BIFC)가 들어섰고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이 본사를 이전했다. 하지만 서울에

비해 금융 인프라와 인력 기업 등이 부족해 글로벌 금융허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. 명실상부한

금융중심지 부산을 위해 그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봐야 할 때다. 국제신문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19일

롯데호텔부산 3층 펄룸에서 ‘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’을 여는 이유다.

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19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다. 사진은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. 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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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기조 연설에서 부산 금융중심지 15주년 성과로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진흥공

사 등 해양금융기관 유치와 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등 파생금융생태계 조성 등 성과를 소개한다. 현재 디지털

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금융업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. 금융 분야에서 환

경친화, 사회적 공헌,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ESG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. 이런 금융

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부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려면 정부의 정책과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. 내년 하반

기 BIFC 3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에는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이 집적

돼 디지털 금융생태계가 조성된다. 부산 본사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가 탄소중립, 녹색금융성장 기반을

구축해 디지털 금융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. 또한 해양금융 생태계 마련도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부산

의 강점이다. 이 원장이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감독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고 핀테크 기업

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소개한다니 기대가 크다.

전통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과 일본 도쿄는 각각 중국 국가안전법 시행과 거시경제 성과 부진으로 경

쟁력이 저하되고 있다. 대신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특화형 중심지가 주목된다.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가 벤

처캐피탈과 핀테크 기업 성지가 된 게 그 예다. 파리는 ESG 중심 금융을 육성하고 있다. 부산은 해양·파생상

품·디지털금융으로 특화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다.

이런 차원에서 마이클 마이넬리 런던 금융특구 시장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부산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한다

니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 많을 것이다. 또한 박기남 동의대 교수 안순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연구실장 김갑

훈 산업은행 녹색금융팀장 유명신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팀장이 제시할 금융중심지 경쟁력 제고 방안에

주목해야 하겠다. 주제 발표 이후 ‘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발전 과제’를 주제로 금융전문가 패널 토

론도 이어진다.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글로벌 금융허브 부산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방안이 정부와 부산시

정책으로 수렴되기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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